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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1 
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[시 119:71-72]

V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교회에 다닐 필요성을 못 
  느낀다고 말합니다.

V 그들은 “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고난 없이 더 나은 환경을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은가” 라고 
 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

V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( ㅁ ㄴ ㄹ )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
아니십니다.

V 이건 마치 어린 자녀가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길 바라며 부모에게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.

V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'내 아이를 
  위해서'입니다.

V 아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를 우리는 결코 '좋은 부모'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

V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
  같습니다.

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경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
   기도를 드렸던 경험을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.

V 많은 사람들이 주제의 질문을 갖는 이유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기
  때문입니다.

V 쾨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. "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( ㅊ ㄷ  ㅇ ㄱ )이 되어 가는 과정임을 
  기억해야 한다."

V 만일 고난을 피하고만 싶어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을 괴테가 마주한다면 "당신은 참된 
  인간이 되어가기를 포기하셨군요"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.

V 도스토예프스키는 "고뇌를 거치지 않고는 행복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. 황금이 불에 의해 정제되는 
  것처럼 이상도 고뇌를 거침으로 순화되는 겁니다. 천상의 왕국은 ( ㄴ ㄹ )에 의해 얻어지는 
  것입니다."라고 말했습니다.

V 그가 고뇌하는 과정을 불편해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"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
  행복이라면 고뇌를 갖지 않는 뇌사상태에 빠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겠군요. 당신은 그 삶을 
 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?"라고 물을 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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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 말할 수 없고, 들을 수 없고, 볼 수 없는 3중고의 시련가운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헬렌 
  켈러는 "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( ㄱ ㅃ )은 거의 없다."라고 말했습니다.

V 고통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헬렌 켈러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기 
  적합하고 절망에 빠지기 합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.

V 이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 일상의 ( ㅍ ㅂ ㅎ )으로는 정화되지 않는 것들이 고난의 불길 속에서 
  정화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을 남겼습니다.

✥ 오늘 이들의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내 삶에 
  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저명한 인생의 선배들의 말에 공감 하시나요?

V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왕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. "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"

V 그는 왕이 되기까지 왕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 10년을 도망자로 지내고 수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며 
 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입니다.

V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.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지만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
 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

V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좌에서 내쫓겼습니다. 하잘것 없는 자가 나와 저주를 퍼부을 때도 
  다윗은 침묵합니다.

V 이 고난들이 다윗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. "내가 주의 ( ㅇ ㄹ )들을 
  배우게 되었나이다. 주의 ( ㅇ ㅇ  ㅂ )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."

V 고난이 유익인 것은 ( ㅁ ㅆ )의 참 뜻을 알게 되는 것에 있으며,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
  ( ㅅ ㅁ ㄴ ㅁ )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. [잠3:18]

V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의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 입니다. 

✥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는지,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하고 나누어 
   봅시다.

Ë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군가는 
  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. 본문의 질문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
   찾게 되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.


